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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있는아이가죽은지도모른채

피난가는 여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 턱 밑 높이까지 쌓여있는

시체들

한국인 피폭자인 이화석(92광주시

서구 염주동) 옹은 암흑으로 변했던

그날 일본 히로시마의 참상은 한시도

잊을수없다고 11일말했다

1945년 8월 6일오전 8시께 21살이었

던이옹은일본히로시마해상(海上)부

대에서여느때처럼군수품을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고 67분 뒤에 쾅 하는

굉음을들었다고증언했다 1초도 되지

않아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암흑에 뒤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불에 덴 것처럼 화끈거렸고 정신을 차

릴 수 없었다 1분여가 지나 먼지가 걷

힌 뒤 일본인군인을 따라들어간방공

호에서비로소떨어진폭탄이원자폭탄

이었음을알게됐다그는호박처럼생

긴 거대한 구름 같았다며 방공호에서

내다본 하늘을 묘사했다 다행히 이 옹

이복무한부대는폭심지에서 5떨어

져있어서목숨을부지할수있었다

강진군 대구면 구수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서릿발치던 지난 1945년 1월 4일

처자식을 뒤로하고 강제징병 됐다 마

을의 어업협동조합(옛 수협)에 번듯한

직장을 뒀던 그의 행복한 신혼 살림은

오래가지못했다

그는 누나가 있는 해남화원에 갔다

오니 집에 영장이 나와 있었다고 회상

했다 영장이나온그날이옹을포함해

대구면에서만 5명이 징병 됐다 어머니

는 독자는 징병 안 간다믄서 뭔 날벼

락이나며 통곡했다 그리고는 외동아

들이 군대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두툼

한양말을만들어쥐어줬다 이 옹이배

치된곳은일본히로시마가이디아시의

야노마치에있는군부대였다 일본에서

의 군 복무는 말이 군인이었지 강제징

용과다를바없었다 만주등지에서오

는 군수품과 생필품 식량을 탄광이 있

는 산으로 운반하는 일을 오전 7시부터

밤9시까지매일12시간이상해야했다

밥에는 석탄이 섞여있었지만 배고픔

을달래기위해억지로먹었다 배가고

파 전투식량용 콩을 몰래 양말에 넣어

가져간 것이 일본인 분대장에게 걸려

몽둥이로 모질게 맞은 적도 있었다 이

옹은그순간을 몽둥이로두들겨패는

데 (분대장)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고 회상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이

보고 싶었기에 악몽 같은 나날을 겨우

버틸수있었다

피폭직후얼마지않아히로시마시내

로들어가보니중심부건물은앙상한골

조만남아있었고도시의모습은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처음 목격한 광경

은 은행 앞길에 턱 높이만큼 쌓인 시신

들이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업고 있는

갓난애가죽은줄도모르고정신을놓은

채이리저리뛰어다니고있었다군인들

은 모자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머리가

모두타버려귀신같은형상으로거리를

오고갔다 이 옹은일본을떠나기전한

달가량시신수습하는일을했다 그가

하수구에서갈퀴로끌어올린시신만해

도100여구가족히넘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옹이 해방을 맞

고 9월돌아오자가족은물론이고마을

주민 70명은 모두 마을 어귀에 나가 환

대했다 하지만 귀향의 기쁨도 잠시 아

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고 한 달 뒤 화병

이심해져세상을떠났다 그다음해어

머니도 콜레라 병을 얻어 아버지를 뒤

따랐다

이 옹은 일본군에 끌려가 부상을 입

어 다리를 절게 됐지만 귀국 후에는 특

유의 성실함으로 이장대구면장을 지

내는 등 면사무소에서 30여 년간 일했

다 5남 2녀를 둔 그는 30년 전 광주시

서구 염주동으로 이사해 살았다 이 옹

은 지난 1993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사를 받아 군 복무 당시 부상을 인정

받아 1급회원으로등록됐다

이 옹은 매년 8월만 오면 그날의끔

찍했던잔상이떠오른다며 일본이진

정으로사죄하기전까지는 1945년의비

극은아직끝나지않은것이라고말했

다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희생된자국민30만명의넋을

우롱하는것과마찬가지라는말도덧붙

였다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는 역사를 항

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호국 영령

들을기리는길이라면서잘못을인정

하지 않는 일본에 맞서 끝까지 대응하

는것이우리나라국민으로서의마땅히

해야할도리라고강조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본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명이

었고 이 가운데 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978년 협회의 피해자

실태조사결과등록된전체피해자9362

명 가운데 호남지역은 758명이었다 30

여 년이 지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20여명의원폭피해자가생존한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인피폭자가많았던이유

는태평양전쟁군사거점도시인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한국인 강제징용으로

부족한노동력을메웠기때문이다

한편일본의피폭자원호법은원폭피

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

분을국가가전액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

는 재외 피폭자는 의료비 일부만 지원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28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에 거주

하는피해자는 3000여명이다

한국에거주하는원폭피해자가치료

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오사카부(大

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3심)판결은다음달 8일에선고될예정

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끝나지않은이야기

7광복 주년

<4> 日원폭피해자

강진이화석옹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민중항쟁을 왜곡폄훼한 경기도 고양시

의회의원의사퇴를촉구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기념재

단등 5월관련단체는 11일고양시청을찾

아 최성 고양시장과 이하우 시의회 부의

장당사자인김홍두시의원을면담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소

속 김홍두 의원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톡)로 동료 의원들에게 518 등을 폄훼하

는메시지를유포한데대해항의했다

김의원은지난달 24일오후 6시께새정

치민주연합등시의원17명전원을카카오

톡 단체방에 초대해 세월호 희생자를 수

학여행중사망한사람으로 518 희생자

를 518 폭동자로 지칭하는메시지를보

낸것으로알려졌다

나라가빨갱이보상으로망하기일보직

전입니다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

(X)같은종북세상이라는언급도했다

518단체들은518연행구속사망자

들의 보상금은 1인당 평균 4400만원으로

김 의원의 주장(메시지 상 6억8억원)은

억지로꾸며낸거짓수치라고강조했다

한편 5월관련단체는이날 518 왜곡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

서를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게 보

냈다고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광주지역 산악과

수난사고 대형 화재 등에 긴밀하게 대처

할 119 특수구조단이 창설됐다 광주전

남지역에서 광역단위 특수구조단이 창설

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특수단은대형재난발생시앞장서인명

구조와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 또 특수사

고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화학 수난특

수사고구조활동 첨단장비를활용한인

명탐색과구조활동을하게된다

물놀이등수난사고인명구조활동과헬

기를 이용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소방

헬기 활동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

자이송등에도투입된다

11일 광주시소방본부에따르면기존구

조구급과에 있던 항공구조구급대가 옮겨

오고 산악구조팀 특수구조팀 현장지원

팀등4개팀으로구성됐다인력은재배치

와신규등 43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단체 김홍두 고양시의원사퇴촉구

폭동자발언 518 폄훼

광주 대형재난응급대처 특수구조단 창설

11일오후광주시서구염주공원에서만난원폭피해자이화석(92) 옹이지난 1945년 8월 6일원폭투하로인해폐허로변한

일본히로시마의처참했던현장모습을증언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굉음뒤암흑과비명지옥이따로없었다

1945년 돌 아들두고같은면 5명과강제징병

히로시마군부대서매일 12시간씩군수품운반

피폭후시체처리도맡아日 진정성있는보상을

오늘의날씨

주의

10

20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해뜸 0549

해짐 1925
�� 0330

�� 1737

식중독

운동

빨래

광 주 비온뒤갬

목 포 비온뒤갬

여 수 비온뒤갬

완 도 비온뒤갬

구 례 비온뒤갬

강 진 비온뒤갬

해 남 비온뒤갬

장 성 비온뒤갬

나 주 비온뒤갬

2129

2228

2327

2430

2129

2329

2329

2128

2129

2227

2329

2229

2328

2129

2128

2026

2329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오늘은 말복

오전에 비 그치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5 북서북
먼바다 북북동 20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30 남서서
먼바다(동) 남남서 2040 남서서

파고()
1020
1525
1025
20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남서 2040 남서서 2030

�물때

목포
0036 0602
1236 1803

여수
0741 0143
2013 1339

밀물 썰물

�주간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 � � � � � �
2331 2232 2332 2231 2331 2330 2429


